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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노황 미디어재단 TBS 신임 이사장 임명

- 연합뉴스‧연합뉴스 TV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오랜 언론경험 및 경영능력 갖춰

- 재단 운영 관련 최고의결기관 장으로써 TBS 문제해결에 나설 적임자로 평가

- 신임 이사장 임명으로 TBS 새로운 이사회 구성 마무리… TBS 혁신 동력확보 기대

□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 이사장에 박노황 전(前)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

TV 대표이사를 ’23.8.18.(금)字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

부터 3년이다.

○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이사장은 재단 정관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 박노황 이사장은 35년간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편집국장, 마케팅담당 상무,

연합인포맥스 대표 등을 역임하며 얻은 폭넓은 경험을 토대로 연합뉴스의

경영 효율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영 능력을 겸비한 정통 언론인으로서,

○ 2015년 연합뉴스 대표이사 취임 당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

뉴스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경영 합리화와 수익구조 개선 등 다양한

언론사 경영 효율화 대책을 통해 해당 매체의 영향력과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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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재단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TBS의 실효성 있는 혁신안 마련과 신뢰받는 방송으로의 이행, 시의회

소통, 수익원 다변화를 통한 자체수입 확대 등 TBS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할 적임자로 평가되었다.

○ TBS 이사회는 이사장 포함 11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주요 사업계획, 예산‧결산, 규정 제‧개정 등 재단의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 박노황 이사장은 방송경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각종 TBS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이사진들과 논의해 나갈 전망

이다.

□ 서울시는 “신임 이사장 임명으로 새로운 TBS 이사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며 “TBS가 새로운 이사회와 함께 과거의 편파방송

논란을 딛고 공영방송 본연의 기능을 되찾아 시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

으로 재도약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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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장 수여식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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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재단TBS 신임 이사장 약력

 인적사항

❍ 성 명 : 박 노 황 (朴魯晃)

❍ 생년월일 : 1957. 12. 7.

 주요경력

 

❍ 2015 ~ 2018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대표이사

❍ 2013 ~ 2015 연합 인포맥스 상임고문

❍ 2012 ~ 2013 연합 인포맥스 대표

❍ 2011 ~ 2012 연합뉴스 마케팅 상무

❍ 2009 ~ 2011 연합뉴스 편집국장

❍ 2007 ~ 2008 연합뉴스 외국어뉴스국장

❍ 2004 ~ 2007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 2003 ~ 2004 연합뉴스 남북관계 부장

❍ 1983 연합뉴스 입사


